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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 참전하느라 고등학

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85세의 노

인이 66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

을 받아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테네시주 발런티어고

등학교 졸업식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사각모를 쓰고 나타

났다. 주인공은 빌 윌리엄 아놀드 

크래독(85·사진) 옹. 

그는 테네시주 사이언스힐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16살

이던 1953년 공군에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공군

에서 8년 가까이 복무하며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지만 

졸업식을 치르지 못한 것은 내내 한이 됐다. 제대로 학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체 옆(사진 내 원안)으로 등산하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27일 캐나다 출신의 영화제작자이자 등산가인 엘

리나 사이칼리는 얼어붙은 시체를 옆에 둔 채 에베레스트

를 오르는 등산객들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

다. 이 사진은 지난 23일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의‘힐러리 

스텝’에서 촬영된 것으로 시체는 산 아래로 떨어지지 않

게 등산로 옆에 밧줄로 대롱대롱 묶여있다. 시체의 신원

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이칼리는“시체가 된 이 불쌍한 사람은 모든 등산객

들이 볼 수 있는 해발 7,000피트에 자리잡고 있었다.”면

서“우리는 모두 꿈을 쫓고 있었고 우리 발 밑에는 생명이 

없는 영혼이 있었다. 어쩌다 에베레스트가 이 모양이 됐

느냐?”며 한탄했다. 이어“이곳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

인가? 해결책은 있는가?”라고 적었다.

올해 들어 벌써 11명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가 따뜻해지는 3~5월 사이에 등산객들

이 몰리는 영향이 크다. 정상 부근 능선인 데스존으로 불

리는 병목 구간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현상이 일어나 등산

객들이 고산증에 노출된 위험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에베

레스트를 등반하는 산업이 커지면서 경험없는 등산객들

이 많아진 것도 사고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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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시체 옆에 두고 에베레스트 등산 

불륜 현장을 들킨 남성이‘누드 퍼레이드’로 아

내에게 속죄했지만 풍기문란죄로 체포됐다. 콜롬

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15일 남편 자이로 바르가스라는 아틀란티

코주 바랑키야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의 밀

회 현장을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다. 용서를 구하

는 남편에게 아내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지붕 

위에 벌거벗은 채로 올라타 거리를 돌면 용서하겠

다고 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자동차 지붕에 알

몸으로 올랐다. 

시민들은 알몸으로 자동차 지붕에 누워 얼굴을 

가리느라 바쁜 남성의 모습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바르가스의 아내가 이날 일부러 사람

들이 붐비는 오후 시간대를 선택해 남편을 자동차 

지붕 위에 태우고 거리를 순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망한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앞다퉈 올린 

동영상에는 수건에 연신 얼굴을 파묻는 바르가

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에게 다가가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고 아내가 타고 있는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는 시민들도 볼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

던 다니엘라 우스타는 촬영 영상을 자신의 트위

터에 공유하고“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바르가스의 한심한 행동을 지적했다.

퇴근길 자가용으로 붐비는 도로에 바르가스

의‘누드 퍼레이드’가 겹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

이 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콜롬비아 경찰은 공

공장소에서의 풍기문란 혐의로 바르가스를 현장

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바르가스를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누드 퍼레이드’가
불륜 용서의 대가

에 다녔다면 1953년쯤 친구들과 

함께 졸업가운을 입었겠지만 그

는 66년이 지나서야 증손자뻘의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졸업했다.

이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졸업장을 받은 

크래독은 졸업생들에게“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은 다 받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라. 할 수 있

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

란다.”고 조언했다. 또“우리(참전용사들은)들은 모든 사

람들을 위해 전쟁에 뛰어 들었다. 어떤 이는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렀다.”면서“참전용사들을 기억해달라.”는 말

을 남겼다.

산악 전문가 데이비드 모튼은“네팔 정부가 등반객 수

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기 

최적화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올해 봄철 정상등반

이 허용된 등산객은 381명으로, 지난해의 346명보다 크

게 늘었다. 등반객은 통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셰르

파를 동반한다. 따라서 날씨 조건이 최적화하는 며칠 사

이에 최소 750명가량이 좁은 외길에 몰릴 수 있다는 계

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정체 현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등반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22년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반객 사망 사고가 발생

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0여명의 산악인이 숨지거나 실

종됐다


